
새로운 미래 탐색 (Future Search) 

 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우리는 과연 이웃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환이 생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만이 건강관리일까요?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방역 세계1위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붙어 있지만, 이 방역의 햇빛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비추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위해 <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 이웃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는 현장에서 어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해온 몇 분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에 가려진 곳,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주거현실을 접한 이 
분들은  “나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행복의 기본조건인 주거문제를 더 이상 이 분들에게만 미뤄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20년11월21-22일, 09:00-17:00 

•    장   소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1층 (종로구 중학동 19번지 케이트윈타워 A동) 

•    참가자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경험자/정책개발자/지자체 
공무원/주거환경과 건강 관련 전문위원/사회활동가 및 사회복지/경제학과 대학생/기업의 
사회공헌팀 

 

COVID-19로 인해 방역이 당사자 개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건강에 중요한 
과제임을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본단위의 방역을 지키지 
못하면 초연결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모든 이웃들이 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에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각 부문들이 모여 복잡한 이슈를 함께 해결하게 해주는 대화방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참가를 허락해주신 분들에게는 더 자세한 안내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관 : 가온아이피엠 
후원 : 얼라인드 앤드 어소시에이츠, 브레디 쿠키, 이노부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새로운 미래 탐색 (Future Search) 

 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남수단은 17년간 이어온 내전의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의 삶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1999년에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퓨처서치>라는 방식을 통해 회의를 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회의 후, 실행계획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2년 만에 내전에 동원되었던 

16,000명의 소년병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5년 후에는 남수단과 북수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내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수단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아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도록 만들었던, 깊은 대화를 토대로 한  

이 회의방법은 전세계에서 조직과 사회개발에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미 UN, UNICEF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효과가 입증된 “퓨처서치” 계획 

수립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부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다양한 구조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돕는 다양한 

계획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과 헌신을 통해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